
반성합니다. 

 

올해 표어“복음을 전하는 공동체”를 염두에 두면서 사도행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. 

4번의 시리즈를 계획하며 4월 18일 주일부터 시작한 첫번째 시리즈, 8번의 설교를 마치면

서 저의 설교를 돌아보았습니다. 유학 시절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준비와 관련하여 20-

40을 조언했습니다. 한편의 설교를 위해 본문 40번을 읽고 20시간을 준비하라는 것이었

지요.‘아, 저분은 목회를 모르시는구나, 일주일에 서너번씩 설교를 해야 하는데 20-40

이라니…그리고 목회가 설교만 하는 줄 아는 모양이네.’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. 

논문을 마치고 난 후 첫번째 결심은 설교준비 20-40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. 지금은 많

이 봐줘도 10-20이라고 할 수 있으니… 깊이 반성합니다.  

 

올해 순모임을 시작하면서 영적 리더들을 옆에서 돕는 일환으로 전도 및 양육훈련 세 반

을 시작하였습니다. 월요일, 수요일, 목요일 저녁 줌으로 만나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

인데 실제로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. 인도자반에 참여한 분들은 모임 외에 기

본적으로 20분짜리 미니강의 2개, 인도자 강의 90분짜리를 듣고 참여해야 했으니까요. 

지난 월요일과 수요일 드디어 종강을 하고 숨을 돌리며 드는 생각은‘참 감사하다. 그리

고 많이 부족했다’는 것이었습니다. 제 능력을 넘는 욕심이었습니다. 그러니 약간의 좋은 

피드백과 열매가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그리고 잘 준비된 훈련생들의 진

실한 참여 때문입니다. 그래서 깊이 반성합니다.  

 

금주에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. 제가 없는 동안 주일 설교는 정진부 목사님이, 토요 

설교는 전희준 목사님이 담당하실 겁니다. 가끔 부목사님들의 나이를 고려하며‘내가 저 

나이 때는 어떻게 설교했지’를 돌아봅니다. 내용적으로나 전달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

정도로 저보다 훌륭하더군요. 안심하고 기대하며 온라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. 몇 달전 어

느 장로님께서 저보고 특송을 권면하셔서“제가 설교 안하면 할게요”라고 미루어 두었는

데 금주에 특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헌금특송을 맡으신 분들은 보통 한 달전부터 기도

하며 선곡하고 준비한다고 하십니다.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감히 특송을 할 수 없지만 격

려로 알고 겸손하게 감당하겠습니다. 반성합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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